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마을의 미래,
‘마을계획수립’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 실시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은(이사장 전상욱 부군수, 이하 ‘재단’) 지난 22일 정산면 행복마을터에서 

올해 마을계획수립 선정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마을계획수립 사업은 청양군 제2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인 ‘면면이음’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

업으로, 역량단계별 사업 지원 전략의 1단계 진입 과정에 해당된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교육에는 마을계획수립 대상마을 리더 16명이 참여했으며, ▲청양군 ‘면면이음’ 정책과 마

을공동체의 이해 ▲갈등 관리 및 소통 역량 강화 ▲청양군 마을만들기 우수마을 사례 공유 등 

올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26년 마을계획수립에 선정된 마을은 ▲정산면 덕성1리, ▲목면 화양1리 2개 마을로, 향후 주

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각 마을 여건에 맞는 맞춤형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윤민수 이장은 “마을계획수립이 단순한 계획 작성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방향

을 정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모아 우리 마을에 

맞는 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연초 농한기를 중심으로 교육과 계획 수립을 집중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마을소액

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실행해보는 단계로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교육을 이수한 마을리더들을 대상으로 수료식도 함께 진행돼 앞으로 이어질 마을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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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 문의

1)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마을만들기팀 이혜주 주임: 041-943-9911


